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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:기분좋은총여학생희

수신:연세여성주의자의날에모이신여러분들

연세 여성주의자돌팬의 끈적핸 연대틀 위하여 - 지치단혜 연석획의아)의 부활올 제안함니다!

( 3 . 8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히루 어떻게 보내셨는지? 八八)

들어 가며

99년도에 자치단체연석회의가 해소된 이후γ 긱칵의 자치단체됩)은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습
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자치
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서로의 이야기를 니눌 자리
가 민들어지지 못히편서 모임에 누가 있고, 어떤 활동을 준비히고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
도 공유되지 못해왔습니다 이러한 소통부재는 총여학생회를 비롯해 각각의 자치단체들의 활동의 폭을
스스로 좁혀올 결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단체연석회의(기)의 부활을 통해' 기본적인 상
호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각각의 활동의 폭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연석회의의 부활을 조심
스럽게 제안해봅니다

무엇을 어떻게?

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''띠로
또 같이"가는 관계가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이닐까 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활동
의 주제로 심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γ 소속단위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생활배경을
활동의 배경으로 심고 활동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듭 그것은 총여학생희외는
상관없이 준비히는 독자적 활동일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총여학생회와 함께히는
일도있겠죠 ,

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자치단체들의 활동이 깅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7 자치단체들 간의 소통의 원활
성이 기본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히고 있는지를 공유히는 일에서부터 '어떤 일을 함께할
수 있는지' 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,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을 깅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
다.

우선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지내왔는지' 무엇을 해
왔는지, 그리고 앞으로 올 한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이를 기반으로 연세 캠퍼스 안
에서 다 같이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고민해봅시다 지속적인 연대체 모임의 형성과 이를 기
반으로 한 고민의 나눔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.

i 문대 여성주의 모임 ‘'모반",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"비욘드", 여성자치언론 "두입술". 여성학 자치
도서관 "페미너리", 신과대 여성모임 "물구나무"...


